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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입주작가 선정심사 총평

심사위원 손홍규 서유미 김유진 윤고은: , , , ㅇ 

심사안건 : ㅇ 년 하반기 서울프린스호텔 협력 문학창작집필실소설가의 방2018 , ( ) ㈜

사업 입주작가 선정

년 하반기 호텔프린스 소설가의 방 에 입주를 신청한 작가는 열일곱   2018 ‘ ’

분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사전에 지원신청서 등을 검토하였고 심사를 위해 모인 . 

자리에서 심사기준 등을 조율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지원자 열일곱 분 가운데 . 

누가 입주해도 상관없을 만큼 모두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의 생

각은 일치했고 그런 이유로 제한된 인원 안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무

척 곤혹스러웠다 연령 제한은 없는 대신 등단 십 년 이내라는 조건만 있는 이. 

유는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나 젊은 소설가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된 지 오래 , 

되지 않아 기성과는 다른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다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

런 소설가에게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므로 더욱 조심스러울 수

밖에 없었다.

심사위원들 역시 모두 소설가인지라 집필에 몰두해야 하는 시기에 소설가  ‘

의 방 과 같은 집필 공간에 입주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알았고 그’

런 기회를 모든 지원자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상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. 

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밝히자면 우선 작품집 발간 계획이 있는 지원자와 다른 

집필공간에 입주한 이력이 없거나 적은 지원자 지방거주 여부 등을 고려했고 , 

등단 십 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지원자격 만료가 임박한 지원자를 차선

으로 배려했다 많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여섯 분을 입주 작가로 선정했. 

다 그분들이 소설가의 방 을 멋진 집필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. ‘ ’ . 

더불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작가 분들 역시 집필실이 절실할 때 다시 

문을 두드려 입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덧붙이고 싶다. 

심사위원 소설가 손홍규 서유미 김유진 윤고은


